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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북극협력주간, 아홉 번째 막을 올린다
- 12.10(화)~12.12(목),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2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에서 「제9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

비(非)북극권 국가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북극 관련 종합 행사인 ’북극협력
주간‘은 매년 북극 관련 현안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북극과 사람 : 상호교감, 협업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극지의학회 등 국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관*과 북극경제이사회, 북극프론티어
사무국 등 해외기관, 부산시, 인천대ㆍ영산대 등 지자체와 대학교에서도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주한 덴마크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등

첫째 날은 ‘소통의 날’로 개회식을 비롯하여 북극 및 비북극권의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이 모여 북극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북극과학협력 세미나 및 북극해 정책포럼을 통해 북극과 직·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과학연구와
정책을 논의한다.

둘째 날은 ‘지식의 날’로 북극항로의 운항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동향을 공유하는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 또한, 북극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북극차세대 대화, 북극 예술과의 만남, 시민극지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시민극지 강좌에서는 유명 과학 유튜버인
궤도가 특별강연을 통해 북극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지속가능의 날’로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북극권 국가와의 청색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북극 관련 인문·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 정책과 원주민 협력
등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난제

앞에서 북극권과 비북극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미숙 (044-200-5240)

해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근령 (044-200-618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2-2100-8593)

녹색환경외교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수 (02-2100-7831)


